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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비의례와 공동체의식 

금장태* 

공자는 어진 덕(仁)올 실현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길올 ‘자신올 극복하는 것’(克 

己)이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신율 극복함으로써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기준이 

바로 ‘禮’이다. 주자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요 기준이 되는 ‘예’란 보편적 

원리로서 ‘天理’가 구체적 제도와 형식으로 제시된 것(節文)이요 인간의 모든 행위 

로서 ‘A事에서 마땅한 법칙(嚴則)이라 해석한다. 공지는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란 

바로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예’에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穩仁)이라 언급하였으니， 

‘예’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보편적 세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행위의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 질서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예’를 실현해l 위한 조건은 이기적이 

고 자기중심적으로 폐쇄화된 개인으로서의 ‘자신’(己 · 私)을 극복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둥 모든 인간관계가 ‘예’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진 덕의 실현이란 바로 인간관계 

를 원활하게 야루어주는 것이요 융바른 인간관계의 규범인 A倫융 통혜 인간적 가 

치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만큼 ‘예’는 보편적 원리요 질서로서 안정된 

*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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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유대률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1 나의 행위에 표준이 될 뿐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인간판계로 맺어지는 꽁동체의 결속을 이루어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 단위인 혈연공동체로서 ‘가정’에서부터 지역공동체인 ‘향촌’ 

파 강학공동체인 ‘학교’와 나아가 더욱 광범한 사회단위로서 ‘국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에 질서와 정당성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이다.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참된 인간올 추구하는 인격체이며 ‘어질고 의로운’(仁義) 

덕을 실현하는 주쩨이다. 따라서 선비는 이기적 사사로월私)올 벗어나서 공공(公) 

의 열린 자세를 지킴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의 규범올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존재 

요 ‘예’의 실천올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유대률 확립하는 역할올 담당하고 었다. 

선비들은 가정을 이끌어 기는 원라도 ‘예’를 통해서 확립하고 스숭과 제자가 만나 

고 붕우들이 만나서 강학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에서도 서로 교유하는 향촌공동체 

를 이루면서 ‘예’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를 확립하고 있다. 고대사회의 유교의례는 

봉건적 신분에 따라 ‘天子 • 諸候 · 大夫 • 士 • 府λ’이라는 다섯 계급(五服)의 의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례의 기준은 ‘士’(선비)의 의례였다. 유교경전으로서 『의 

례』는 ‘士冠體’ • ‘士홉禮’ • ‘士相見禮’ 동 주로 ‘士’계급의 의례률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계급의 의례는 ‘사’의 의례롤 기준으로 하여 계충적으로 가감 

하여 정할 수 있게 된다. 조선말기의 유학자 性爾 許傳윤 『의례』에서 ‘샤계충의 의 

례를 제시한 것에 따라 家禮률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예학체계를 『士顧로 이름 

붙이고 있다 1) 그만큼 의례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중심의 주체는 선비계충임을 확인 

할수있는것이다. 

유교의례는 혼히 국가의례인 ‘햄國禮’(國짧體)와 학교의례인 ‘學禮’， 향촌의례인 

‘뺑體’， 가정의례인 ‘家禮’의 4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주자는 『嚴鷹經傳通解』에서， 

의례의 체계를 ‘가례’ • ‘향례’ • ‘학례’ • ‘빙택례’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2) 여기서 

국가의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례의 주체는 선비계층이요 특히 ‘향례’는 선비의례 

1) 허전의 『士嚴』는 親親·成)"正始·易顧·如在·方喪·뚫服·論禮의 8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중심내용온 成A(冠) • 正始(홉) . 易顧(喪) . 如在(察)의 四體로서 ‘家樓’와 
같은내용이다. 

2) 주자의 『嚴禮經傳通解』는 다음의 의례체계로 구성되어 었다. 
<家禮>: 士뒀禮옮義) . 士홉禮(홉護) . 內則 • 內治 • 五宗 • 親휠記 
<짧禮>: 士相見續(士相見義) . 投題 · 椰散樓據(鄭歡酒義) . 쨌射禮(鄭射義). 
<學禮>: 學制(學薰) . 弟子職 • 少嚴 · 曲體 • 닮禮 · 鏡律(鍵律義) . 詩樂 · 홈樂記 · 書數

·學記· 大學· 中庸·保博傳 ·關~. 五學.
<햄優훌훌>: 빼續(薰議) . 大射禮(大射義) . 薦禮(轉義) . 公食大夫禮(公食大夫義) . 諸候

相훔廳(諸候相훔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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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하고 특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자의 『의례경전통해』에서는 ‘향례’ 

를 ‘士相見體’ • ‘投慶’ • ‘鄭歡酒禮’ • ‘激射禮’의 4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곧 ‘사상견례’ 

• ‘향사례’ • ‘향음주례’는 선비들이 향촌에서 회협송}는 의례이며， ‘투호’는 선비들이 

여가에 놀이로 하는 것이지만 의례의 성격올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비틀은 유교의 도통을 존숭하여 공자를 중심으로 옛 성현올 모신 성균관 

과 향교의 文蘭(大成嚴)에 참배하거나 제향히는 의례롤 행하며， 서원과 힘宇에서 

그 지방의 先賢을 제향하면서 의례공동체룰 이루기도 한다. 성균관과 향교에서 교 

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비들이지만， 모두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의 교육기관인데 비하여， 서원이나 서당은 그 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관리되는 

민간의 교육기관이므로 선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체롤 구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의 강학 공동체가 수행하 

는 의례도 선비의례의 중요한 영역을 이루는 것이다. 

ll. 士相見禮와 선비의 만남 

선비들은 용우로서 서로 사귀고 학문올 연마할 뿜만 아니라， 서로 만남으로써 교 

유를 넓히기롤 소중하게 여겼다. 선비와 선비가 서로 만남에는 사양함과 공경함올 

극진히 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의례로써 정립한 것이 ‘사상견례’이다.3) ‘사상견례’ 

에서는 선비가 주인과 ‘寶’(손님)으로서 만니는 것이요 서로 극진한 공경을 의례에 

담고 있다. ‘빈’이 주인을 찾아갈 때는 공경의 뭇올 밝히기 위해 먼저 폐백(寶)을 

갖추어야 하며， 겨울에는 핑(雄)으로1 여름에는 행고기의 포(觸)로 폐백을 삼는다. 

‘빈’이 주인올 찾。까 웹기를 청하면서 폐백올 가지고 가는 것은 존경하는 뜻올 돕 

고 화목함을 중시하는 것이라 한다. 폐백을 갖춤으로써 선비와 선비가 개인으로서 

서로 만나는 지극히 사사로운 일을 의례화하여 존중함과 엄숙함올 이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선비의 서로 만남을 의례로써 실행함으로써 자신율 신중하게 하여 욕 

됨이 없게 하고 사렴을 신중하게 하여 재앙을 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의 만 

남을 위한 의례로서 ‘사상견례’는 사랍 도리로서 중대한 것(Á道之大)이라 지적되고 

3) w의례』에서 r士相見體」률 세 번째편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蕭山 宋浚弼온 ‘사상견례’ 
의 의례절차툴 대체로 ‘請見 · 送활 · 反見 • 蘭言 · 짧食 • 送寶 · 還實’의 7과정으로 구분 
하고 있다， 宋浚弼 『;禮흙略』 권10. 1-8, ‘士相見禮’(W꼈山文葉~， 하'， 307-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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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사상견례’에서는 ‘빈’이 ‘주인’올 찾아 방푼할 때 소개하는 사랍율 써에 셜정한 

다. 그것은 선비의 만남이 구차스럽지 않게 한다는 의띠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빈’ 

이 대문에 이르르면 ‘주인’은 세 번 사양하고 ‘빈’이 돌아갈 때는 주인이 ‘빈’의 뒤 

를 따라나가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이리하여 존중함과 업숙함올 이루어 인간관계 

에서 다투는 일이 없이 끝까지 서로 기뻐하고 친애함올 실현한다. 나아가 ‘주인’과 

‘빈’ 사이에 인사가 끝나면 주인은 옴식으로 ‘빈’옳 대접하는데， 그젓온 미옴으로 좋 

0파얘 먹고 마시게 하고자 함올 의례화한 것이다. 

19세기말의 유확자 運짝 盧正燮은 매월 초하루{湖日)에 문인뜰용 모아놓고 ‘사상 

견례’률 행하였다. 이렇게 선비의 만남을 의례로서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선비들 

이 서로 공경하고 친애하는 사핍의 도리률 익히게 하여 생활화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m. 總觀爾훌외 교화기능과 선비공동체의 결속 

‘향음주례’는 향촌에서 선비들이 향교나 서원 • 서당 둥에 모여 화덕과 연륜이 높 

은 이롤 主賽으로 모시고 술올 마시며 잔치률 하는 향촌의례(뺑體)로셔， 어진이률 

존중하고 노인올 봉양하는 데 뜻을 둔다!i'주례.!l(地官 · 激大夫)에서는 짧l大夫(지방 

의 수령)가 鄭學에서 학업올 닦은 인물 가운데서 려행과 학문과 가예률 살펴서 인 

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하고 그들올 寶禮로써 대우하는 일종의 송별잔치롤 베풀었 

다고 하는데， 이것이 ‘향음주례’의 원형으로 보인다 IF의례』 r향옴주례」편에서는 의 

례절차롤 제시하고 있으며，5) 『예기』 r鄭歡酒義」변에서는 그 의례절차의 의미를 설 

명하고 있다. 곧 ‘향음주례’는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융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尊長) 노인올 봉양하는{養老) 것올 알며， 효 

도와 우애(孝佛)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귀천의 분수도 밝혀지며， 

酒席에서는 화릭송}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국가를 편안하 

4) 주자 『嚴體經傳通解』 권6， 17-18, ‘土相見義’.
5) 주자는 『의례경전통해』에서 『의례』 r향옴주례j편의 절차롤 ‘護寶介 • 被寅介 • 짧括 · 速
寶·迎寶·懶·離主Å' 主얘廣·主人鳳介·介훔主A. 主A懶寶.-爛聊. 
樂寶 • 立司IE. 司正擊빼 • 族빼 • 二A훌聊 • 微짧 • 藏 · 寶出 • 遺Â' 拜禮 • 息司正’의 23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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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한다. 

‘향옴주례’의 의혜절차에서 주인은 ‘빈’올 향교의 문밖에 나와 절하고 맞으며， 들 

어가서는 세 번 輝하고 총계에 이르며 세 번 사양한 다옵에 충계훌 올라가는 의례 

는 ‘존중과 사양함’올 이루는 것이요 손옳 씻고난 다음에 술조낼 들어율리는 것온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요 모른 의례철차마다 拜하는 것은 ‘공경함’올 이루는 것으 

로， 이러한 의례절차를 통해 ‘존중과 사양， ‘깨끗함’， ‘공경합’올 이룸으로써 다투지 

않고 거만하지 않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선비들이 어올려 서로 교유하는 도리라는 

것이다-.6) 

또한 의례의 중심역할로서 ‘빈’과 ‘주인’윤 하늘과 땅올 형상하고 ‘介’(寶올 돕는 

사람)와 ‘價’(주인을 돕는 사람)은 陰 · 陽 또는 日 • 月올 형상하며， ‘三寶(寶올 도 

움)은 해와 달과 별의 세 빛올 형상한 것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례절차에서 세 

번 사%룹}는 것은 달이 그음 후 사훌만에 초생달이 나타날 때 觸’(달의 빛이 없는 

부분)이 이루져는 것올 형상하고 참례하는 사람이 堂의 사변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은 땅받를 형상하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공간의 방위는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고 

도덕의 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천지의 엄숙하고 웅집된 기운 

(嚴擬之氣)은 서남에서 시작하여 서북에서 융성해지는 것으로서， 이것율 천지의 ‘존 

엄한 기운’(尊嚴氣)이라 하고 천지의 ‘의로운 기운’(養氣)이라 한다. 또한 천지의 따 

뜻하고 두터운 기운{溫層之氣)은 동북에서 시작하여 동남에서 융성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천지의 ‘융성한 덕의 기운’이라 하고 천지의 ‘어진 기운’(仁氣)이라 한다. 이 

에 따라 ‘빈’은 의로윌義)으로써 사랍올 웅접하니 서북쪽에 앉고 ‘介’가 서남쪽에 

앉아 ‘빈’을 돕게 되며， ‘주인’은 어진 덕(仁)으로 사람율 웅접하니 동남쪽에 앉고 

‘價이 동북쪽에 앉아 ‘주인’올 돕게 하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향음주례’에서 선비 

들이 맡고있는 의례적 역할과 의례의 절차나 공간적 배치가 바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임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향음주례’에서는 60세 된 사람은 당(堂) 위에 앉고 50세 된 사람은 당 아래에 

서게 하는 것은 ‘어른을 존중하는’(尊長) 도리률 밝히는 것이요 60세 된 사람에게 

는 3두(豆)， 70세 된 사랍에게는 4두'， 80세 된 사랍에게는 5두 둥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대접하는 음식의 그릇 수를 더하는 것온 ‘노인을 봉양하는’(養老) 도리롤 밝히 

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향음주례’률 통해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율 봉양하는 도리 

를 익히게 함으로써 가정에 들어가 효도와 우애(孝弟)의 교회를 이루게 함으로써 

6) w예기』， r觀軟酒義J ， “尊讓累敬也者， 君子之所以相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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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기반올 확보활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향옴주례’ 

는 향촌의 많은 선비들야 함께 모이는 의례이다. 따라서 @ 의례절차률 통하여 지 

위에 따라 귀천올 구별하고(明貴購)， (z) 이에 의례의 절차률 갖추기도 하고 생략하 

기도 하여 높이고 낮춤을 분변하며(빼뚫親)， @ 음악의 연주는 화락하면서 치우치 

게 흐르지 않도록 하며(함燦而不流)， @ ‘빈’과 ‘주인’ 둥이 술조k을 주고받는 절차에 

서는 나이에 따라 순서를 밝혀서 빠짐없이 어룬을 공경하게 하며(弟長而無遺)， (5) 

술조떨 주고받는 의례률 하면서도 그 날에 다콘 사무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연회 

를 편안히 하면서 어지러운데 뼈지지 않게 한.q{安無而까홉D는 점이 강조된다. 바 

로 이러한 의례의 다섯가지 역활융 통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 

는(正身윷題) 것이라 강조된다~7) 

중국의 명나라 태조 때 r鄭歡酒體條式」올 상저l히 규정하여 지방 수령이 學官(향 

교의 교판)과 더불어 연령이 높은 사대부플 거느리고 학교에서 ‘향음주례’롤 행하% 

으며， 민간에서도 100戶 단위로 모여 里長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랍을 正寶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 순서로 자리잡고 앉게 하여 계절마다 마용에서 행하였다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롤 실시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인종 때 과 

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州에서 선비롤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세종 때 시작하여 성종 초에 편찬이 완 

성되었던 『國朝五禮嚴D에 의해 의례가 정립된 이후 널리 보급되기 시ðf하였던 것 

으로보인다. 

조선시대의 ‘향옴주례’는 해마다 겨울 첫달t굶장)의 吉辰울 택하여 한성부와 각 

道 • 州 • 府 • 郵 • 縣에셔 행하였으며， 각 지방의 수령이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갖추어진 사랍을 주빈으로 삼고 그 밖의 유생을 ‘빈’으 

로 하여， 학당에 酒卓올 마련하고 서로 모여 推휩흩하는 예질을 지키며 酒훌올 함께 

하고 威를 告했던 것이다. 이때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하여 참석시켰으며， 주인과 

손님 싸l에 의례의 철도에 따라 술조낼 주고받는 철채뼈빼에서 연장자롤 존중하 

고 유덕자를 높임으로써 예법파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회가 끝나면 司正이 나아가 ‘빈’과 ‘주인’ 및 서민까지 자다에 앉 

은 가운데 ‘縮언올 하였다. 곧 “우리 老少는 서로 권변하여 나라에는 충성하고 어 

버이에는 효도하고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잘 어올리고 서로 敎讀하고 

7) w예기』， r獅散酒義J ， “貴體明， 隆殺辦， 캄영훌耐;流， 弟長而無遺， 安無而끼홉L 此五行者，
足以正身安題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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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규찰하여 잘못이 있거나 게으륨펴서 삶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활 것이 

다”리는 활詞를 읽었던 것이다. 결국 ‘용꿇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향촌에서 덕망 

이 높은 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도 • 우애 • 

화목 • 친근’(孝佛健憐)올 권장하는 교화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 

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향음주례’에서는 ‘효도 • 우애 • 화목 • 친근’의 내용올 담은 

약조같은 것을 講釋뼈 홉사 ‘鄭約의 훌훌信禮와 같았고 ‘햄주례’와 ‘향약용 서로 

혼칭되어 같은 사실올 가리키는 다론 명칭처럼 사용되었다. 

이처럼 ‘향음주례’가 지방의 수령이 주도하여 향촌의 교화률 위한 의례로 실행되 

었던 측면괴는 달리，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면서 때로 동문들이 모이거나 인근 지역 

의 선비들이 집결하여 나이에 따른 ‘長빼’의 차례로 질서를 이루며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는 선비공동체의 의례로써 정착되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말기 

에 와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올 때 선비공동체의 내부적 결속이 강화될 필 

요가 절실해지면서 ‘향음주례’는 지역의 선비들이나 같은 학맥의 선비들이 모인 선 

비공동체의 의례로써 활벌하게 실행되고 있는 사실올 볼 수 있다. 

한말의 대표적 도학자의 한 사람인 華西 李桓老는 고향인 용훌훌의 시뱃가에 敬樓

을 쌓고 ‘향음주례’를 행하여 학풍을 열었으며 그 뒤로 봄가올로 ‘향음주례’률 거행 

하여 선비들의 집회나 문인들과 강학할 때의 선비의례로 정립함으로써 선비공동체 

의 학풍과 결속올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항로의 문하에서는 그의 학풍과 더불어 

‘향음주례’의 거행이 선비공동체의 의례로서 생활화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곧 重養 金平默은 문인들올 거느리고 先賢들올 제헝흩}는 서원과 선현들의 무덤올 

찾아가 두루 참배하는 순례의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週遺山의 鳳졌휠훌에서 ‘향음 

주례’를 행하였으며， 만년에 永.ljS 白쫓山에서 강학활 때도 시뱃가에 居然憂롤 쌓고 

그 곳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數養 崔益鉉도 만년에 定山(충남 청양군)으로 옮 

겨 살 때도 문인들과 지역 선비들을 모아 定山鄭校에서 ‘향음주례’롤 행하였다. 省

齊 柳重敎는 長麗(현재 충북 제천시)으로 이사하자 이곳에서 학풍을 일으켜 앞 뱃 

가에 難을 쌓고 봄가을로 강학을 마친 디음에 ‘햄주례’률 행하였으며， 이때 백 

명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평북 泰川의 몇훌養 朴文-은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 

할 때 ‘향음주례’에 참석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樓올 쌓고서 스스로 易記(의례절차 

의 차례를 적은 글)를 읽고 스스로 ‘빈’과 ‘주인’ 역활올 하며， 혼자 매일 ‘향음주례’ 

를 연습하여 익혔다 하니， 당시 선비공동체의 결숙올 위해 ‘향음주례’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각성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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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觸훌랩뿜} 授헬줄의려l의 성찰과 수양 

‘향사례’는 『주례!l(地官 • 鄭大夫)애 의하면 周나라 때 지방행정올 맡은 鄭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농있는 사랍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행하는 활쏘는 

의식이다. 곧 향대부가 正月에 司徒로부터 국가의 敎法올 받아 椰更(州長)에게 나 

누어주면， 향리는 정월 중의 길일을 택해 ‘향사례’를 행하여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인 

재를 선발한다고 한다. ‘향사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다섯가지 기준은 첫 번째 활 

올 쏠 때 행실(和)과 용모(容)롤 보고1 두 번째 활을 쏠 때 과녁을 맞추는지(主皮) 

를 보고 세 번째 활올 쏠 때 예법에 맞는지(和容) 그리고 음률에 맞는지(興舞)를 

본다고 하였다ß) 여기서 활쏘기를 인재선택의 방법으로 썼던 사실울 알 수 있다. 

또한 F의례!l(獅射禮)에서는 州長이 봄가을 두계절에 예법에 따라 백성올 모아 州序

(州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익히는(習射) 의례라 하여， ‘향사례’의 다른 양상올 보여 

주고 있다9) 

선비들이 향촌에서 모여 행하는 의례로는 ‘햄주례’와 ‘향사례’가 대표적이다. 고 

대에는 제후가 주관하는 懶鷹’나 聊 • 大失 • 士가 주관하는 ‘향음주례’가 행해진 다 

음에 활을 쏘는 의례롤 행하였다 하니，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잇달아 행하였던 연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rr예기』 r射義」편에서는 중국의 옛 풍속으로 남자가 태어나 

면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 여섯으로 하늘과 땅파 사방올 향하여 활융 쏘았다고 한 ‘ 

다. 여기서 천지와 사방은 남자에게 일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먼저 그 일 

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음을 밝히고 나서 어미로 히여금 젓올 먹이게 하였다는 것이 

다. 

활쏘기로서 ‘射’의 뭇은 ‘찾는다’(繹)는 뜻으로 각자가 씨의 의지가 지향하는 

도리를 찾는 것이라 하고 ‘머물다’(舍)는 뜻으로 임금으로서는 ‘仁’에 머물고 아비 

로서는 ‘慧’에 머무는 둥 머물어야 하는 도리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활쏘기 

가 마음올 화명하게 하고 몸올 바르게 하는 수양올 통해 활과 화살올 확고하게 집 

8) ~주려!b ， r地官 · 椰大夫J ， “鄭大夫之職 ... 以線射之禮五物詢累應→日和二日容三日主皮四
日和容五日興舞”

9) ~의례경전통해』에서는 『의례』 r향사례」편의 절차률 ‘械實 • 設位 • 鎭候 · 速寶 • 迎實 • 
主A歐實 · 寶밝主人 • 主AJ빼實 · 厭聚實 .-人觸qI. 鳳大夫 · 大夫밟 · 樂寶 • 立司正 · 
司正題觸·請射·課射·初射獲而未釋獲·取失·再請射·再射釋獲·寶主大夫聚寶射.
取失視算 · 歡기嘴者 · 밟獲者 · 三請射 · 三射用樂 · 取失視算 · 軟끼懶者 · 三射畢 · 旅빼H 
· 二A購짧 · 澈짧 • 無 · 寶出 · 拜陽 • 息司正’의 3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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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과녁(正聽)올 맞혀야 하는 것이므로1 그 과녁이 바로 각자가 지향해야 할 도 

리의 기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활을 쏟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 

의 정곡을 쏘는 것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10) 

또한 ‘활을 쓴다’(射)는 것은 “나ó~가고 물러나며 輯하고 사양하는 동작올 하는 

것이 반드시 예법에 맞아야 한다”고 언급하여， 활쏘기의 절도는 이미 예법을 떠날 

수 없는 것임올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활을 쏘는 자세로서 “안으로 뭇을 바 

르게 하고 밖으로 폼을 곧게 한 다음에라야 활과 화살을 잡음이 확고하게 되며， 활 

과 화살을 확고하게 잡은 다음에라야 ‘맞는다’(中)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은 덕 

행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ll)라고 하여， 마음과 붐이 바르고 반듯하며， 활과 화살 

을 붙잡고 있음이 확고한 활 쏘는 자세를 통해 덕행이 드러나는 것임올 밝히고 있 

다. ‘안으로 뭇을 바력l 한다는 것은 속에 간직하는 바가 ‘공경함’(敬)이요 ‘밖으 

로 몸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공경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엄숙함’(莊)임을 의 

미한다. 나아가 ‘맞는다’(中)는 것은 안과 밖올 서로 닦아서 일에 발현되는 것을 의 

미한다)2) 그것은 이미 ‘향사례’에서 활쏘는 것이 결코 놀이가 아니라 선비가 평소 

에 닦이온 학문과 수ÖJ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의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 

시에 ‘향사례’를 통하여 마옴과 몸에서 펙행을 닦을 수 있게 하는 가능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쏘기’는 무술의 技藝가 아니라 ‘인’의 도리라 언급하고 있다. 

곧 “활쏘기는 자기 자신에게서 바랙1 하기를 찾으며 딴l올 바르게 한 다음에 활 

을 쏘며， 쏘아서 맞지 않으면 이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이켜 

찾을 뿐이다，"13)라고 하여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연마합으로써 정곡에 맞히기를 

추구하는 수양의 방법이요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라 확인한다. 공자도 군X에게는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밝히면서， 활쏘기에서 둘이 올라갈 때 세 번 읍하고 올라가 

며， 내려와서는 이긴 사람이 읍하면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의례가 군자로서의 다 

툼이라 한 것이다. (IF논어.Il， 八땀) 그만큼 활쏘기는 덕행을 갖추고서 경쟁하는 가운 

10) IF예기』， r射義J ， “射之寫言者繹얻， 或日， 舍캔， 繹者， 各繹g之志也 故:{J'까S體正 持덤失 
審固， 持련失審固則흉t中훗 ... 故射者， 各射E之購"

11) 에기』， r射義J ， “射者， 進退周還!必中禮， 內志표， 外體直 然後持련失審固 持덩失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쫓" 

12) IF의례경전통해』 권8， 62, r鄭射義J ， “所存乎內者敬 則所形乎外者莊훗， 內外交修， 則發
乎事者中훗" 

13) IF 예기』， r射義J ， “射者， 仁之道也 射求正諸ê， ê正而後發 發而不中~IÞG짤購터者， 反
求諸己而已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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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법과 음악의 철도에 맞게 하는 것으로 남자로서의 일이면서 군자다운 의례임 

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향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世宗實錄』에 수록된 『五禮嚴』

에서 ‘鄭射嚴’룡 들 수 있다. 여기서 ‘향사의’는 五禮 가운데 軍禮의식으로서 매년 3 

월 3일(가올에는 9월 9일)에 개성부와 여러 도 • 주 · 부 · 군 • 현에서 그 의례를 행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음주례’가 나이가 많고 덕과 재주가 있는 자를 앞세 

우는 반면， ‘향사례’에서는 孝 • 佛 • 忠 · 信하며 예법올 좋아하여 행실이 어지럽지 

않은 지를 앞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종 때까지도 지방 수령 감사들이 거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지적된다. 

세조의 집권으로 불러났다가 성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중앙에 진출하였던 영남의 

사렴파들은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留鄭所’의 復立문제률 제기하였 

다. 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용동’은 단순한 옛 제도의 부 

활이 아니라 r주례』의 ‘향사례’ • ‘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파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勳威계열이 ‘京在所’ 제도롤 통해 

복립된 유향소의 대부분올 장악함으로써 사렴파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훌러가 실제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중종 때에 이르러 향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때는 성종 때와는 달리 ‘향음주례’의 

시행을 중심으로 거론되며， ‘향음주례’와 함께 논의된 것은 ‘향사례’가 아니라 ‘혼례’ 

에서의 ‘親迎禮’였다. 그 이유는 ‘향사례’가 ‘뜻올 바랙1 함{正志)올 위한 것이라 

할 때， 그 의식시행의 대상은 유생에 제한되는 것이었으므로1 민간의 풍속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요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r呂民鄭約」

보급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4) 

그 후 영남지역올 중심으로 향촌에서는 ‘鄭射堂’올 세워 ‘향사례’롤 행하였던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초 지방의 선비률이 임진왜란으로 파피된 ‘향사당’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仁洞의 旅휩 張顯光은 r椰射堂記」에서 무너진 ‘향사례’를 다 

시 일으키는 것이 풍속을 교화하는데 중요함올 역설하고 있다. 같은 시대 尙↑I‘|의 

養石 李埈은 r鄭射堂重修記」어l서 鄭正의 직책과 鄭約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토 

대 위에 ‘향사례’의 의례를 회복하여 향촌의 풍속을 바려l 할 것올 강조하였다. 

‘향사례’는 조선후기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한말에 오변 선비들이 공동체의식올 강 

14) 이태진 r향촌질서 재편운동」， 『한국사~(28) ， 국사편찬위원회， 1996, 257-278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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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과정에서 지주 행해지고 있는 사실올 보게 된다. 명북 泰川의 쫓養 朴文­

은 서원에서 강학할 때도 제자들과 ‘향사례’률 행하였으며 期州에 머물 때는 縣藍

의 요청에 따라 東輯에서 ‘향사례’를 행하였던 사·설도 볼 수 었다. 

‘투호’는 선비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가운데 병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병 속에 

화살을 던져넣는 놀이이다. ‘향음주례’를 베풀고나서 ‘향사례’롤 행하는데， ‘향사례’ 

를 행하기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향사례’의 간략화된 형식으로 ‘투호’를 

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사례’에는 예법과 음악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 

호’에서는 예법도 간소하고 의례철차에는 음악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개 음악올 생 

략하였다. 그랴나 의례의 정신에서는 ‘향사례’와 ‘투호’가 같은 것이라 보며， ‘투호’ 

는 놀이적 성격이 좀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Ií'주례』나 『의례』에는 

‘투호’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예기』와 『大했體릅&의 「투호」 편에서 의례절차를 제 

시하고 있다)5) 

‘투호’는 중국에서 당나라 때 성행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일찍 들어와 삼국시대에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중에서 홉老훌 때 여홍으로 벌였으며， 

의례를 위한 설비가 간략하므로 선비들 사이에서도 행해졌던 사실올 볼 수 있다. 퇴 

계의 유품에도 투호의 항아리가 남아 있으니， 그가 강화하는 여7에 제자들과 ‘투호’ 

를 하면서 의례롤 익히고 수양올 하는 방법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講學의례와뤘寶·뤘鋼의 존숭 

조선시대 선비들은 독서인으로서 ‘강학’이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사상견례’ 

• ‘향사례’ • ‘향음주례’ • ‘투호’ 둥도 ‘강학’의 여가에 선비의례(土禮)로서 익혔던 것 

이 사실이다. 여기에 선비들은 강화하는 과정에 ‘學規’롤 정하여 학업을 규칙화하였 

으며， 또한 강학활동 그 자체를 의례화하여 학풍을 엄숙하고 경건하거l 형성해갔던 

사실을 ‘강학의례’로서 확인해볼 수 있다. 

율곡은 石澤(황해도 해주)에 머물면서 ‘高山九曲’의 제5곡에 ‘隱휩精舍’를 세우고 

강학할 때 r隱扁精舍學規」를 지었다. 이 ‘학규’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룸에 스숭과 

15) ~.의례경전통해』에서는 ‘투호’의 절차로서， ‘請投 · 화錢 • 作樂 · 請投視算 • 후投歡끼嘴者 
· 三投慶多馬’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송나라 때 司馬光의 『投覆格範』에 ‘투호’의 
기구와 행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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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모두 의복융 갖추고 사탱蘭)에 나。}가 中門을 옐고서 再拜하며， 했香하고 

나서 다시 재배하는 것올 의례확하였다. 또한 명일에도 평상복으로 사당의 똘(蘭 

健)에 나가 중문올 열지 않은 채로 재배하였으며， 스송 앞에 나가 배례롤 하며， 제 

자들은 동서로 마주 서서 掛禮롤 행하도록 규정하는 강학의례를 제시하고 있다.16) 

또한 율곡은 혜주 文憲書院(崔때이 主享)의 ‘學規’ (r文憲畵院慶規J)롤 정하면서， 매 

일 아침 학생들이 동서로 나누어 서서 나이 차례로 서로 향하여 相揚禮률 행하게 

하고 매월 초하루 보름에는 학생들이 의복을 갖추어 입고 사댐l 나0까 중문을 

열고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분향하면 함께 재배히는 강학의례롤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강학의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원이나 서당에서 강학활 때 행히는 일반적 

인 의례로서 정형화되었던 것이다. 

星湖 李樓의 문인인 麗魔 權哲身은 제자들과 겨울에 가까운 절 天質養올 찾。까 

강학하였는데， 이때 권철신은 규정을 정하여， 새벽에 일어나면 차가운 샘물을 길어 

세수하고 나서， r햄興夜縣廠」올 외우고 해가 뜨면 r敬觸魔」올 외우고 정오에는 

r四꺼魔」을 외우고， 해가지면 r西銘」을 외우며， 엄숙한 강학의 분위기롤 이루었고1 

때로 바깔에 나가 ‘향사례’률 행하였다 한다 17) 이처럼 ‘장학’하면서 함께 魔 · 銘을 

외우는 것을 ‘강학의례’로서 정립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말의 이항로 문하인 華西學派에서는 강학이 중시되고 문인들의 공동체의 

식을 결속시키는 ‘강학의례’가 더욱 체계적인 의례로 정립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다. 유중교는 스숭 이항로의 강학방법올 계숭하고 이를 ‘강학의례’로서 정밀하게 

정비히는 데 힘올 기울여 ‘강학의례’의 절치·률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엄숙한 학풍 

을 정립하고 있다. 곧 그는 蘭南(현 가평군 설악면)에 살 때의 漢浦書社에서나 玉

樓(현 가평군 가평읍)에 살 때 짧屬畵社률 세워 강학하면서 스숭 이항로의 규정에 

따라 ‘강회’의 꼈記률 정하여 ‘강학의례’롤 행하였다. 곧 그는 朱子 • 尤養 · 華西의 

遺像올 모셔두고 예복{騙rh. 深衣 • 黑屬)율 갖추고서 문인들올 거느리고 展拜하며， 

그리고나서 문인들의 절올 받고 문인들이 동서로 나뉘어 서서 서로 읍한 다음 자 

리에 앉으면， r白塵洞畵院學規」롤 송독하는 강학의례를 행하였다. 특히 그는 자양 

서사에서 강학활 때 매일 새벽에 얼어나 오래동안 靜坐하면서 r敬蘭魔J • r힘짧夜練 

魔」 둥을 송독하였으며， 저녁에는 그가 북쪽 벽 아래에 앉으면 제자들이 북쪽을 향 

해 읍을 하고나서 앉은 다음 그가 먼저 옛 銘 • 歲을 한 두편 송독하고 학생들도 

16) w율곡전서』 권15， 44, r隨牌精舍學規J.

17) 정약용If與狼堂全書~[l] 권15， 39, r先件民훌誌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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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송독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학생 두명이 서쭉 벽에 동향하고 앉아 북과 

거문고의 음률에 맞추어 『시경』의 r購推J • r麗嗚」 둥옳 노래하게 한 다음에 그날 

의 강학올 끝내는 의례롤 행함으로써， 그의 강화의례는 예법과 더불어 음악이 갖추 

어진 체계적 의례임올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유중교는 부모를 섬기는 일도 의례의 절차로 규정하여 실천하고 있 

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흩홉定省嚴’， 초하루 보륨으로 웹는 ‘湖望參짧嚴’， 

명절에 부모의 장수률 축원하는 ‘時節上壽嚴’를 규정한 r專親三嚴」를 지었다. 또한 

부친의 명으로 「家짧誠離」를 지어 기족이 모여 의례를 하고나서 한 사랍이 독송하 

여 훈계하게 하였는데， 그 큰 절목윤 ‘명분을 삼가고’(護名分)， ‘사랑하고 공경함을 

높이며’(뿔愛敬)， ‘맡은 일올 부지런히 하고’(動職事)， ‘예절을 숭상한다’(뿔禮節)는 

네가지 조목이었다. 그가 부친상올 당했올 때 喪올 마치고 나서도 주자의 훈계에 

근거하여 부친의 遺像을 正堂(대청)에 봉안하여， 초하루 보름으로 새벽에 웹는(參 

讀) 의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과 좌우로 앉아 자녀들의 절올 받으며 부친이 

생시에 훈계한 r家짧識離」를 독송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는 가법올 엄중하게 하는 

의례를 정립하논 선비의 생활모습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국가교육기관으로서 성균판과 향교의 文蘭(大成嚴)에서 공 

자와 先賢들에 대한 제향에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향촌에서 그 지역과 연고가 깊은 

선현들을 모시는 ‘洞宇’를 세우고 제향함으료써 선현올 높였다. 이렇게 선현들의 화 

덕과 행적을 높임으로써 학풍을 일으키고 지역 사림들의 결집올 강화하였던 것이며， 

‘사우’만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홉院에 ‘사우’를 함께 세움으로 

써 학문을 강론하고(講學) 선현올 존숭하는(尊뿔) 일올 결합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에 

서원은 1543년 주셰붕에 의해 ‘白쫓n핵홈院(紹흉書院으로 眼願)이 설립된 이후 퇴계 

에 의해 활발한 서원건립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널리 확산되어갔다. 서원은 도덕과 절 

의가 탁월한 先賢을 제향하는 洞宇룰 세우고 후학들이 모여 학문을 연마하는 강당이 

갖추어져， 선비들이 모여 강화하는 동시에 선현올 제향하는 곳이다. 

퇴계는 星州의 迎鳳書院011삼書院으로 개명)에 붙인 기문{r迎鳳書院記J)에서 이 

곳에 배향된 3先寶(李*年 · 李仁復 • 金宏弼) 가운데 특히 김굉필의 학문체계를 

“『소학』을 따라 근본을 배양하고 『대학』을 쫓아 규모를 세우며， 誠과 敬을 힘써 

지키고 「육경』올 발휘하여 성현의 경지에 이강1를 기약하는 것”이라 제시하여， 선 

현의 학문방법을 따르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원에서 화문올 닦아가는 자 

세로서 건물에 불인 여러 扁觀올 쳐다보고 그 뜻올 생각하여 살얼음 밟듯 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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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뼈宇’롤 쳐다보며 여기에 모신 옛 스승융 생각하여 그 은핵에 서로 의지활 것 

올 강조하며， 나아가 산융 쩔이융리돗 노력율 계속하여 무너뜨리지 않융 것융 역설 

한다. 이렇게 선현올 존숭하고 학문올 닦아간다면 그 생취하는 바포셔 품격이 높 

은 사람은 聖廣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낮은 사람도 오히려 착하고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고 었다. 따라서 서원올 세워 선비률 기르는 근본의도는 

바로 선비의 학문과 덕올 향상시켜 향촌에 머물면 가정올 바택l 하고 세속에 모 

범이 되게 하며， 벼슬에 나가면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게 하는 데 있는 것 

임올밝혔다. 

윷곡은 평안도 熙J 11에 검굉필과 조팡초를 모신 ‘兩홈힘’의 기문(r熙川兩賢爛記J) 

에서 선비들이 지역적 연고가 깊고 시대가 가까운 선현올 모시는 ‘사우’률 세워 공 

경하면， 반드시 쉽게 바라보고 감동할 것이요 신속하게 감홍하여 분발할 것이라 지 

적하며， 사댐l 들어와 우러러보면 누구나 선현올 경모하고 학문올 향한 마츰이 일 

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선현을 모신 ‘사우’를 통해 선비들이 선현을 존 

경하여 따름으로써 학풍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럽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는 중심에는 ‘사우’가 자리잡고 있음용 확 

인할 수 있으며， 선비들은 이 ‘사우’에서 옛 선현을 제향하여 존숭함으로써 그 학문 

의 전통올 계숭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비들은 학문과 수양과 절의에서 옛 

선현들의 모범올 따름으로써 더욱 폭넓은 시야로 올바른 방향올 찾아 니..ot갈 수 

있는 것임올 제시하고 았는 것이라 하겠다. 서원의 ‘사우’는 특히 그 지역적 연고가 

강한 인물이 제향됨으로써， 그 지역 선비틀의 유대의식융 강화시켜주고 학풍의 특 

성올 이루게 하는 역할용 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지역사립들의 학맥이 뚜렷하 

게 분화되고 학통의식이 강화되면서 한 학파의 같은 학맥올 중심으로 서원의 ‘사우’ 

에 모셔지면서， 서원이 선비공동체의 의례와 학풍의 구심점으로 기놓하였던 사실율 

볼 수 있다. 특히 서원의 ‘사우’에 선현용 모실 때는 그 지역 선비률의 公論올 거쳐 

합의되는 인물이 선택되는 절차롤 거치게 되면서 셔원은 조선후기 선비들의 학풍 

과 학맥이 지닌 지역적 성격파 깊이 연결되었으며 그만큼 서원이 선비공동체의 결 

속을 강화하는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중교는 그가 살던 짧빼현 경기도 가명군 설악면)에 있는 迷源寶院18)이 1869 

18) 迷源홈院에는 靜養 趙光祖， 沙西 金優， 東間 南彦짧 濟江 李濟몸.ì1률갑 金쳐홉， 三淵 金
昌흉이 제향되었으며. 1922년에는 士論에 따라 華西 李桓-老 重養 金쭈홉t 省寶 柳重
敎가 미원서원 터의 覆에 배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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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빼철될 때， 지역 선비들과 神王률 땅에 묻고 樓올 쌓아 신주의 위치와 차례에 

따라 첫田을 세우고 種葉禮롤 행하였으며， 그 후 초하루와 보름날 뺏香禮룰 행하고 

때뭘의 첫 달 초하루날 ‘講會’ 19)를 열어 展讀團를 하고 나서 한 사랍이 r白麗洞學

規」를 읽게 하였다. 미원서원에는 유중교의 사후인 1922년 이항로 • 김명묵 • 유중교 

를 추가하야 협에 배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서학파가 결집하는 중심적 서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유중교는 스숭 이항로가 죽자 스숭이 쓰던 방에 탁자를 두고 그 위에 影願

을 모시고 香案을 설치하였으며， 동서쪽 벽 아래는 스숭의 유품(遺鎬 • 遺題 · 遺衣

• 挑凡 • 校屬 • 琴젊 둥)을 진열하여 書社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제지들이 아침마다 

계단 씨에서 절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이나 배우고자 효}는 선비가 처음 찾아올 

때는 영정을 걸고 분향하게 하는 의례를 r華西先生遺室借置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강학에서 스숭에 대한 존중과 선비들이 서로 폰중하는 

의례를 통하여 강학의 학풍을 정립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VI. 선비의례의 특성과 의의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유교이념올 계숭하고 정립하며 사회에 실현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개인으로서 학문연마와 수양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숭과 제자로 만나고 용 

우로 모여 서로 절차탁마하는 강학올 통해 공동체률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공동체 

는 다양한 선비의례를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결속올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의례를 통해 강학과 수양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선비의례가 유교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도학이념의 정통의식과 엄격한 의리론에 근거하여 선비의 이 

념적 자각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선 

비의례의 실천올 통해 강학과 수양올 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결속력을 이루었다. 특 

히 지역적 배경의 향촌사회에서 학파와 학맥이 정립되고 그 내부적 결속이 강화되 

어 精舍나 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의례는 더욱 활발하게 시행되었으며， 나아가 조선 

19) r省짧集』 권36에는 r弟子활見先生禮」롤 비롯하여 r홉밟習禮節次J • r훌밟歡職인束J • 

r書밟句講嚴J • r四굶期홈調先師及就位嚴節J • r書뼈禮食嚴J • r緊陽홈社設施훌」 둥에서 
강학의례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6 종교와푼화 

말기 사회에 사회적 동요가 격심하고 국가체제가 존망의 위기에 당연하자， 선비들 

의 내적 결속올 위한 선비의례가 더욱 정밀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었다. 그만름 조선 사회의 선비공동체는 강학공동체이면서 동시 

에 의례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확립해갔던 것이 사실이다. 


